
이스라엘 10월 긴급 기도제목  

#1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중입니다.  

오늘 현지시간 토요일 아침 7시 경 첫 로켓발사를 시작으로 수백발의 로켓공격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행해졌습니다.  
200여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6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은 현재진행형 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로켓공격이 아닌 하마스의 대대
적인 선동 입니다.  
아랍 거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을 무작위 공격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길거리에서 누가 공격할 지 모르는 상
황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계를 넘어오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행글라이
더를 타고 넘어오거나 바다를 통해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질로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모임을 삼가고 방공호에 머무르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주변 아랍국과의 마찰로 번지지 않고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히마스는 이스르엘에 있는 아랍 이스라엘 시민과 동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웃 아랍 나라에게 
함께 궐기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스르엘 내의 혼합되어 있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해 주세요.  
——————————— 
저희가 있는 이스르엘 평야 지역은 
아랍 마을 유대인 마을들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지역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욤키푸르 전쟁 50주년이 꽉차고 하루지난 오늘 이스라엘은 오전 6:30부터 현재 11시간이 지난 시간 가운데 로
켓 공격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사망자가 확인 된 상황이고 900여명이 부상 당했다고 보도 되고 있고 70여명의 이스라엘 시
민과 군이 가자로 납치 되었다고 팔레스타인 방송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를 다시 되찾고 테러리스트들의 행방을 모두 제거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스데롯 중심으로 가자 국경 접경 마을들은 현재 전기가 끊긴 상태로 테러리스트들이 집집 마다 돌아다니
며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자 토요일 안식일에 허무하게 뚫려 버린 국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
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뿐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 하는 대규모 인질극으로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리더들을 위해 기도 해 주시고.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
전을 위해 기도 해 주세요.  
(KRM 뉴스) 

오늘 아침에 전쟁 소식을 모르고 있던 유환이가 일어나자마자 거실로 나오면서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
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전쟁이 났고 자기 앞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았
다고 하면서 옆에 있던 과자 젤리 파는 가게의 아랍 주인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 마다 요피!(좋아 잘했어!) 하면
서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아랍인들은 서로 과자 사탕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과 환상 
그리고 예언의 은사들에 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시간 이 땅의 다음세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내일 휴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들과 청소년들이 전쟁과 테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들에게 예슈아의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
오. 사단의 공격을 역전시켜 진정한 샬롬, 예슈아를 갈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4 
이른 아침부터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사망한 이스라엘인들의 수는 3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590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민간인으로 집이나 길거리, 파티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
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 수십명이 인질로 납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요크네암시는 아직은 방공호로 대비하라는 사이렌이 울린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는 
휴교이고 전투기 소리가 지나간 동네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저희 동네 출신의 젊은 군인이 26명의 전사자 
명단에 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랫집 이웃은 휴가 나왔던 아들이 원래 일정보다 일찍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쪽으로 어제 투입되어 갔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동네의 젊은 아빠들도 예비군에 징집되었습니
다. 늘 열려있던 공동 현관은 잠겼고 처음으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르엘 평야에는 아랍 마을과 유대인 마을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내 아랍주민들에게 궐기할 
것을 계속해서 선동하기 때문에 이웃으로 자내던 누군가가 갑자기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주민들
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삼십분 전부터 북쪽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박격폭탄을 쏘아대는 등 하마스와의 연대로 인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북쪽 도시 마을 주민들도 날아올 로켓 공격에 대비해서 방공호 근처에 머
물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남쪽 전면전 전투와 하마스 근거지에서 이스라엘의 search & destroy 작전이 성공적으로 속
히 끝나도록,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쪽의 시민들은 보호받도록 
 2. 북쪽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3. 잡혀간 인질들이 죽지 않고 속히 풀려나 돌아오기를 
 4.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예슈아의 샬롬이 임하기를, 사망과 어둠의 역사를 생명과 구원의 역
사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5 
십여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과의 국경 지대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이 있었고 국경 근처 헐몬산 근처 마
을인 이프타, 라못 납달리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수립 직전, 이를 반대하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다른 이란의 동맹 테러리스트 그룹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침범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법 개혁안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크게 분열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연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 합니다!  

가자 지역의 경계가 아직도 진압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와서 인근 마을들을 공격하
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쪽 사망자는 800명, 부상자는 2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지혜로운 전략들을 부어주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